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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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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7차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인해 가톨릭계 중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어떻

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하여 향후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 7차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학교단위의 교육과

정 편성 자율권이 다소 확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종교계 학교의 특성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그러나 가톨릭계 중고등

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아직 부

족해 보이며 타성에 젖어 있는 듯이 보인다 . 향후 가톨릭 학교를 가톨릭 학교답게 만들

어 나가기 위해서도 종교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확보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종교적 체

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절실하며 ,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를 위한 정보와 자료 제공 및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핵심 주제어: 7차교육과정 , 종교교육 , 가톨릭종교교육 , 재량활동 .

Ⅰ . 들어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톨릭 중등학교에서

의 종교교육 변화 양상을 드러내 보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1세기를 열기 위한 교육개혁의 산물로서 7차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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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개성 있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

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7차 초·중

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현장 중심,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응집되어 있다. 현

장 중심·학습자 중심이라는 교육과정의 정신은 지금까지 수 차례 걸친 교육과

정 개정에서 도외시된 적은 없었으나, 7차 교육과정에서만큼 강하게 부각된 적

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1)

현장 중심·학습자 중심을 특색으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은 그만큼 장점도 많

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이를테면 학교를 둘러싼 총체적인 환경

과 학교의 체제가 이러한 새로운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행을 앞두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는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2001년도에는 중학

교에서 이미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적

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체제,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공통기본 교육

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이원체제화와 함께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운

영을 통한 교과교육의 내실화, 학습자 중심,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교육 활성화

를 위한 재량활동 신설과 특별활동 강화, 마지막으로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

종교교육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의 변

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

면이 없지 않다. 이를테면 종교교과목이 정규교육과정에 편입됨으로써 공식적

교육시간표에 포함되고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등 교과로서 형식적인 기초를 갖

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선택과목의 하

나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교과와 함께 동등 수준의 선택과목을

병행 설치해야 함으로써 학교수준에서는 개설 교과목수 증가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종교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선호도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종교교육이

퇴보될 가능성도 있고, 평가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의 본질이 왜곡될 소

1) 홍후조 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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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게 될 수도 있다.

이 글을 통해서는 우선적으로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있는 가톨릭계 중학

교에서의 종교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2002학년도부

터 고등학교에 도입될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가톨릭계 고등학교들의 준비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기초로 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톨릭계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기로 한다.

II . 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1. 7차 교육과정 시행시기 및 기본 편제

교육부는 1997년 12월 30일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997- 15호)을 확정·고시하였는데, 이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학년별 시행시기는

다음 제시하는 <표1>과 같다. 이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1·2학년은 2000학년

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2001학년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

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은 2002학년도부터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2004학년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1> 제7차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 학년별 시행일자

학년 초 : 1·2학년

초 : 5·6학년

중 : 2학년

고 : 1학년

초 : 5·6학년

중 : 2학년

고 : 1학년

중 : 3학년

고 : 2학년
고 : 3학년

적용 학년도 2000학년도 2001학년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교육부 고시에 의하면 제7차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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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은 초

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10년 동안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

정과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되는 2년 동안의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으

로 크게 구분되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다. 전자는 다시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구분되고, 후자는 교과, 특별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편제

구성 편성내용 비고

국 민 공

통 기 본

교 육 과

정

교과
국어 , 도덕 , 사회 , 수학 , 과학 , 실과 (기술·가정 ),

체육 , 음악 , 미술 , 외국어 (영어 ) 초등1학년

∼고1학년

(10년 )

재량활동 교과 재량활동 ,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자치활동 , 적응활동 , 계발활동 , 봉사활동 , 행사활

동

고 등 학

교 선 택

중 심 교

육과정

교과

보통교과
국어 , 도덕 , 사회 , 수학 , 과학 , 기술·가정 , 체육 ,

음악 , 미술 , 외국어와 한문 , 교련 , 교양
고2∼3학년

(2년 )
전문교과

농업 , 공업 , 상업 , 수산·해운 , 가사·실업 , 과학 ,

체육 , 예술 , 외국어 , 국제

특별활동
자치활동 , 적응활동 , 계발활동 , 봉사활동 , 행사활

동

주 ) 초등학교 1,2학년의 교과는 국어 , 수학 , 바른생활 , 슬기로운 생활 ,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되어 있음 .

<표2>에 의하면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는 6차 때의 교과 (필수·선택)와

특별활동의 구분을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구분하였는데 필수교과 중 가

정과 기술·산업을 기술·가정으로 통합하여 9개 교과목으로 축소시켰다. 무엇

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재량활동 내용을 신설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켰다

는 점인데, 6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교과는 여기에 포함되었다. 중학교의 재량활

동 시간은 각 학년당 136시간씩 (주당 4시간) 신설되었는데, 이 재량활동에는 선

택교과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외국어, 기타) 혹은 범교과 학습이나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통해 실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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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차 교육과정에서의 종교교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크게

교과,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종교교육

은 대개 재량활동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재량활동은 크게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다. 교과재량활

동은 중등학교의 선택과목 학습과 국민공통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

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중학교의 교과 재량활동의 경우 연간 수업 시간수는 102시간 이상이며,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기타의 선택과목 학습시간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국민공통기본 교과의 심화 보충학습 시간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창

의적 재량활동에는 연간 34시간 이상을 배정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관한 해설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이러한 재량활동을 위해 다

음과 같은 범교과 학습을 권장하고 있다. 예컨대,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

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근로정신 함양교육, 보건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소

비자 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이해 교육, 해양교

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종교계 중학교에는 재량

활동 중에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 중 주당 1시간을 할애하여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 시간을 종교교육 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실

제로 가톨릭계 중학교의 대부분이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물론 교과재량활동 가운데 선택과목으로 종교과목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기타의 선택과목에 포함되게 되어 교육부에 과목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복수 선택과목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추가적인 부담요소

를 안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방식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가톨릭 중

학교는 현재 없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되는 1학년의 경우에는 중학교

와 마찬가지로 재량활동을 통한 종교교육이 가능하다. 다만 2∼3학년 동안의 선

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양과목군에 종교 과목이 4단위 수 포함되어 있어 정

식 교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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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

성하여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III . 가톨릭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실태

이상에서 7차 교육과정의 개요와 종교교육의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

았다. 이제 현재 가톨릭계 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현황을

7차 교육과정 도입과의 관련성 상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중학교의 경우는 1학년

대상 종교교육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아직 7차 교

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검

토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산하 중·고등학

교를 대상으로 종교교육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조사에 응답한

학교는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21개교 및 특수학교 3개교로 전체 38개교였다.

1. 중학교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산하 중학교는 현재 28개교이다. 이는 우리 나라 전

체 사립중학교(685개)의 4.1%에 해당된다. 도시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21개교이

고, 읍·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7개교이다. 그 중에서 남자학교가 11개교, 여

자학교가 15개교이며 공학이 2개교이다. 1999년 기준으로 가톨릭 중학교에 재직

하고 있는 교원은 모두 820명이고, 이 가운데 가톨릭 신자는 71.7%인 588명이

다. 가톨릭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우리 나라 전체 중학생의 약 1.3%인

19447명이다 (이동완,1999:100∼101).

가톨릭 중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 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목표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심신이 건강한

사람,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사람, 봉사와 이웃 사

랑을 실천하는 사람,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 그리스도 정신을 실천하는 신앙인

의 순으로 그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톨릭 교육의 본질이 인간의 자기존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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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실현과 완성이라는 인간교육 에 있다고 볼 때, 윤리적으로 선하고 심신이

건전한 사람을 양성한다는 것은 가톨릭 학교의 교육이념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톨릭 학교가 추구하는 인간상 실현을 위해 각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테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종교

교과를 운영하고 미사 전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학교종교행사와 희망하는

학생 대상의 교리교육, 예비자교리 등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으로 정부의 학교 운영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됨

으로 인해 종교교육의 실시가 매우 제한적인 공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문

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6차 교육과정 시기의 종교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7차 교

육과정 도입으로 인한 변화와 문제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기타 ' 필요한 교과를 선택교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종교교과 시간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종교

시간을 학교교육계획의 공식적인 학교교육과정 시간 배당에 명시하고 있는 학

교는 전체의 1/ 4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1∼2학년 대상으

로 주당 1시간씩 종교 수업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3/ 4 정도의 학교는 종교교과

를 별도의 방식으로 운영했던 것이다. 그것은 6차 교육과정에서 종교를 개설하

기 위해서는 다른 복수의 선택교과를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차 교

육과정의 도입으로 비로소 정규과목으로 종교를 포함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도입은 가톨릭계 중학교에서 종교과목이 공식적인 교육과정

에 포함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 종교라는 교과목명 대신 대개는 인성교육의 명칭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톨릭 중학교 몇 개교를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한 종교교육의 변화 양

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7차 교육과정의 도입이 가톨릭 중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보았다. <표3>에 의하면 조사대상 14개 중학교 중에

서 약한 긍정에 6개 학교, 변화 없음에 5개 학교 및 약한 부정에 3개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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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다.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가톨릭 중학교 종교교육이 강화되었다고 생

각하는 학교보다는 큰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비

율이 57.1%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3>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이 가톨릭 종교교육 강화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

구분 강한 긍정 약한 긍정 변화 없음 약한 부정 강한 부정 계

사례수 - 6 (42.9% ) 5(35.7%) 3(21.4%) - 14(100.0%)

7차 교육과정 도입이 종교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정규교과와 정규 수업에 종교과목이 포함되

었다는 사실이다. 6차 교육과정까지는 현실적으로 종교교과가 정식교과로 운용

되지 못했다면 이제 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종교

교과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종교교육을 실

시할 수 있으며, 인성교육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거부감을 줄이면

서 다양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구성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가톨릭 중학

교에서 제기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이 종교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은 우

선 재량활동시간이나 선택과목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

들의 교과 선택권을 강화하다 보면 종교과목에 대한 선택 기피 현상이 우려되

며, 종교교과 이외의 인성교육 관련 다양한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지적한다.

실제로 7차 교육과정 도입 이후 가톨릭 중학교의 경우 6차 교육과정 적용 때

와 비교해 볼 때 종교교육의 시간수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참고). 대개의 경우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주당 1시간 정도의 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종교교육

이 실시되거나 전체 시간수가 증가되는 결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2)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종교교육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한 학교의 경우 정규교과목 시간의

증가가 아닌 기타 종교활동, 예컨대 성가연습, 전례연습, 복사단 연습 및 예비자 교리를

모두 고려했을 때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종교교육 시간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한

학교의 경우, 7차 교육과정이 1학년만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덕시간 2시간

을 활용하던 작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주당 1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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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제7차 교육과정 도입 이후의 종교교육 시간 변화

구분 증가 변화 없음 감소 계

사례수 1 (7 .1% ) 11 (78.6% ) 2 (14.3% ) 14 (100.0% )

그렇다면 재량활동으로 종교교과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수업방법은 어떠한가

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 대상 중학교에서 서술한 대략적인 창의적 재

량활동 시간 운영과 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7차 교육과정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량활동 시간 중 1시간을 종교교

과 시간으로 설정하고 있음.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재량활동 시간 4시간

중에서 창의적 재량활동 1시간을 실제로는 종교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신

부님이 담당.

종교과목은 주당 1시간씩 학급별로 정규교과시간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

음.

가치관, 생명, 환경, 예절교육 및 세계의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교육,

수업활동, 심성계발프로그램, 주제활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고

있음.

종교수업, 종교활동, 예비자 교리로 구성. 교과서를 갖고 수녀님이 수업을

하고, 성가연습, 전례 연습, 복사단 연습 등을 실시.

구약이야기, 인성계발, 가톨릭 이해를 위한 기초를 가르침.

창의적 재량활동의 범교과학습시간을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주당 1시간씩 종교교과 운영.

정규교과목 외 1시간 더 종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음(내년부터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편성할 예정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교의 경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대부

분의 학교는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

규 수업시간표에 종교교과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없던 재량활동 시간이 주당 4시간으로 주어짐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

는 합법적인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여하히 보장하느냐가 중요한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즉

종교수업이 강제적으로 부여되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학생들이 다른 교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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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가톨릭 중학교에서 해결

해 나가야 할 숙제이다.

2. 고등학교

1998년 현재 전국적으로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산하 고등학교는 38개교이

다. 이는 우리 나라 전체 사립고등학교 (948개)의 4.0%에 해당된다. 이들 고등학

교에 다니는 전체 고등학생의 숫자는 46,199명이며 신자의 비율은 20.8%이다.

이들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2,091명이며 신자비율은 61.8% 정도이다.

7차 교육과정은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시점으로 적용될 예

정이다. 교원단체에서는 아직도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원래의 계획대로 교육과정 적용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

고 한다. 가톨릭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어떻게 대비

하고 있는지, 특히 종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계획은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한

다.

먼저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인해 종교교육 강화에 어

떤 변화가 있을 지에 대해서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의견을 물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조사에 응답한 21개교 중에서 8개교는 긍정을, 나머지 13개교는

변화가 없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여 긍정의 비율이 38.1%로 상대

적으로 낮았다. 결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더라도 6

차 교육과정 적용시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표5>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이 가톨릭 종교교육 강화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

구분 강한 긍정 약한 긍정 변화 없음 약한 부정
강한

부정
계

사례수 1 (4.8%0 7 (33.3%) 10(47.6%) 3(14.3%) - 21(100.0%)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02학년도부터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다면 전체 종교교

육 시간(정규교과와 재량활동 등 포함)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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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교육 시

간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답한 학교가 3개교, 종교교육 시간은 현재와 차이가 없

을 것이라고 답한 학교는 17개교 및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결정

한 바 없다는 학교가 1개교로 조사되었다. 요컨대 고등학교에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가톨릭계 종교교육의 기본 골격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전

체적인 종교교육 시간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고등학교 종교교육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보았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재량

활동 시간을 적절히 운영하면 종교교육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통적으

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일반 교과와

똑같이 취급하는 면에서 볼 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종교시

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평

가의 실시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도 문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바람직한 종교 가치를 심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성적 평가가 오히

려 방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되는 1

학년의 경우에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재량활동을 통한 종교교육이 가능하다.

다만 2∼3학년 동안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양과목군에 종교 과목이 4단

위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교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1학년 때의 재량활동시간을 통한 종

교교육과 함께, 2∼3학년 때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양과목군으로 종교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계속적인 종교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종교교육을 중

시한다면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톨릭계 고등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생

겨나는 종교교육의 확대 가능성을 살려나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테면 조사 대상 21개교 가운데 종교교육 시간을 증가시

킬 것이라고 답한 학교는 3개교(14.3% ), 현재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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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17개교(81% )이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학교가 1개

교(4.8% )였다. 물론 입시위주의 학교운영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확대가 학생, 교

사 및 학부모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교육 이외의 다른 교과를 개

설해야 하며 종교교육을 전담할 교사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적

어도 종교계 고등학교의 설립이념을 고려해 본다면 이와 같은 현실은 매우 심

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3.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가톨릭계 중등학교는 국가교육과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종교교과 시간

을 최소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고 하더라도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물론 정규 교과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종교활동을 통해서 종교계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나

가는 노력을 겸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 통제로 인

해 종교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인 제약 속에서나마 종교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해서 가톨릭계 중등학교에서 추구해야 할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보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교육법에 종교교육 허용 관련 법규 명문화

종교교육 전담교사 정원 (T .O.) 확보

다양한 종교교육용 교재, 교구재 개발

종교교육 시간 결정의 학교 자율권 보장

종교교사 연수의 정례화

학생 선발권의 자율화

이상과 같은 6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표6>과 같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6개 항목 모두가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먼저 현행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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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허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를테면 사립학

교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종교교육의 법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조사대상 36개 가톨릭계 중·고등학교에서는

81.6%인 31개교가 찬성을 하였다.

<표6>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

구분 그렇다 (% ) 아니다

교육법에 종교교육 허용 관련 법규 명문화

종교교육 전담교사 정원 (T .O.) 확보

다양한 종교교육용 교재 , 교구재 개발

종교교육 시간 결정의 학교 자율권 보장

종교교사 연수의 정례화

학생선발권의 자율화

31(81.6)

36(94.7)

37(97.4)

38 (100)

34(89.5)

30(85.7)

5(18.4% )

2(5 .3% )

1(2.6% )

0 (0 .0% )

3(10.5% )

5(14.3% )

이어서 각 학교에 학교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다. 현재 종교계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위

한 법적 정원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교사 자격

증을 소지하고 있는 비율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3).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가톨

릭 중·고등학교의 94.7%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다. 즉 학

교에 종교교사를 위한 정원을 확보해야만 종교교육의 안정적 실시가 가능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종교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와 교구재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

으며 (97.4% ), 종교교육 시간 결정에 있어서의 학교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100% ), 종교교사 연수를 정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3) 1997년에 가톨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가톨릭계 고등

학교 중에서 종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종교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66.7%

이며 나머지 33.3%는 종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종교교사가 단 1명도 없었다(조

영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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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89.5% ). 그러나 종교교육의 자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는 현재와 같은 중·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아닌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선발권을 갖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85.7% ).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점은 교육부가 2002학년도부터 확대하려

고 하는 자율학교4) 정책이다. 자율학교는 최근 논란이 제기되었던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정책 가운데 등록금 책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유사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계 중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자율학교 운

영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갈 필

요가 있을 것이다5). 그것이 궁극적으로 종교계 학교의 건학이념을 충실히 수행

하기 위한 종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첩경이라고 볼

수 있다.

IV . 가톨릭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발전 방향

가톨릭학교가 가톨릭 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한 방향은 무엇일까? 가톨릭 학

교교육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발간된 문헌들에 나타난 학교교육의 궁극적 목

적을 살펴보면 인간의 전인적 형성이나 인간의 총체적 양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가톨릭 학교교육을 다른 교육과 구별지어 주는 특성은 그것이 지향

4) 현재 예체능고등학교와 대안학교 15개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 시험운영을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율학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율학교란 교장이나 교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 운영자가 될

수도 있으며, 현행 학년도 개시나 학년별 진급, 수업 연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사운영이 가능하며, 보통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대신 다른 교재를 마들

거나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된다. 아울러 지필고사가 아닌 방식

으로 학생을 자율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자율학교 신청 대상은 국·

공·사립의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모두 적용된다(이종태 외, 2000).
5) 가톨릭 중·고등학교 31개교 대상의 조사에 의하면, 아직 자율학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자율학교로의 전환 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31개교 중에서 6개교(17.6%)만 자율학교로의 전환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이며,

12개교(35.3%)는 관심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나머지 16개교(47.1%)는 현재

로서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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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의 특수성에서 온다. 가톨릭 교육이 목적으로 삼는 바람직

한 인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적 인간 형성이다. 그리스도는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사업의 전체 토대이다. 학교공동체의 모든 직원들이 개개인의 고유한 방법

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안목을 가질 때 그 학교는 가톨릭 학교답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편, 1999).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가톨릭 학교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나라 가톨릭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7차 교육

과정과 종교교육의 실태와 관련해서 향후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총체적 교육환

경을 고려하면서 가톨릭 학교가 가톨릭 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

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는지 논의해 보기로 한다.

현재 가톨릭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안병

초, 1999; 조영관, 1997 ). 우선 가톨릭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풍토는

출세주의, 권위주의, 개인적 경쟁주의 등이 지배적인 가운데 가톨릭 학교가 전

인적 인간형성이나 총체적 인간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가톨릭 교육은 비젼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 비젼은 그리스도가 각 사

람을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이며, 신앙공동체에 협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적 가

치를 학교의 모든 교과, 활동, 개인에게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학교의

다양한 활동, 개인적 가치와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미국의 경

우를 살펴보면, 가톨릭계 학교는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가정에서 얻지

못하는 사회적 후원을 학교를 통해서 보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독

특한 종교적 공동체 문화를 통해서 학생들 간의 성취수준 격차가 줄어드는 결

과를 낳고 있다고 한다. 콜만(Colem an )을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은 이러한 가톨

릭계 학교의 공동체 문화를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 al )6)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6) 사회적 자본은 가톨릭계 학교에서 학생-교사-학부모들이 종교 공동체의식을 공

유하면서 갖게 되는 유기적인 관계망(social netw ork)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학교

에서 개인적 경쟁주의가 아닌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생활하며, 가정에서 부모로

부터 받지 못하는 사회적 후원을 학교를 통해서 보충할 수도 있다. 또한 가톨릭

학교의 학부모들은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아동들을 자기 자녀와

같이 사랑으로 감싸줌으로써 그들의 학업성취와 행동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심화

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다고 한다(Coleman, Hoffer , 1987; Coleman, 1988;



98 종교교육학연구 제 13권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가톨릭학교가 구현하고 있는 공동체 문화를 어떻

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 나가

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7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학교 수준에서는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종

교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선택교과 가

운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종교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리라 본다. 교과서 중심의 단순한 전달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방법과

매체를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종교와 관련된 인간, 환경, 사회 및

국제적인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종교가 우리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해 나가야 한다. 최근

의 미국 테러사건과 전쟁은 다양한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논의하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도 있다.

셋째, 종교교육에 대한 지원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교별로

종교교사 자격증을 갖춘 교사를 확보해 나가야 하며, 계속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종교학적 신앙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을 균형 있게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규 교과시간 이외에 학교

차원에서 계획하는 종교관련 특별활동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원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심도 있게 종교를 이해하도록 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가톨릭계 학교들 사이의 연대를 보다 강화하고, 학교들 사이에서 종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가 정보의 교환이나 교육관계

자의 연수, 상호친목 도모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동의 빈도나 내

용, 학교들의 참여도가 낮은 편이다.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 가톨릭교육협

회 (NCEA : Nation al Catholic Education al A s sociat ion )에서는 가톨릭계 학교의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교육과 관련해서 각종 종교교육 프로그

램 개발, 프로그램 평가 및 요구조사, 종교교사 연구 및 가톨릭 중등학교에서의

공동체 신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등의 매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

Ram say, Clark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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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여 다른 학

교의 교사와 행정가들이 이 프로그램을 응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SPICE (S elect ed Program for Im provin g Catholic Edu cat ion )라고 하는 프로그

램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가톨릭 학교의 발전을 위한 연대

기구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가톨릭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공동체

문화 형성, 종교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연구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V . 맺음말

이상에서 7차 교육과정과 가톨릭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실태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여러 가지 자료의 한계로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우리 나라 가톨릭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실태가 어떠하며 교육과정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서 개요는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가톨릭 학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가톨릭 학교를

가톨릭 학교답게 라고 표현한 바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종교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가톨릭 학교도 이러한 보편적인 종교교육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는 국가 통제의 열악한 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

은 다름 아닌 가톨릭적 인간상 형성을 위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교육과정의 특색을 잘 고려하여 종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탐색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가톨릭 학교가 무엇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자기점검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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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7th N at ion al Curricu lum P lan

an d Re lig iou s E du c at ion of th e Cath o lic S ch oo ls

S un g , Ki - S un

(Catholic Univ er sity )

《Abstract》

In th is s tu dy I r ev iew th e pos sibilit y of m or e act iv e r elig ion educat ion of c ath olic

s econ dary sch ools un der th e 7t h n at ion al curr icu lum . T h e n ew 7th n at ion al cur r icu lum

m ak es n ew cir cum st an ces for r ela t iv e aut on om y of cath olic sch ool t o do m or e

r elig ion educat ion . But n ow th er e ar e n o pr om in ent try t o u s e t h is n ew opportun ity

in thes e cath olic s econ dary sch ools . F or ex am ple I ask ed t o th e t eachers of religion

education that w hat ' s the differ ence betw een the 6th and 7th n ational cur r icu lum in

th e cath olic h igh sch ools . A m on g t h e 21 r es pon den t sch ools , 8 t each er s s aid th at th e

7t h n at ion al curr icu lum influ en ced affir m ativ ely t o th e r elig ion educat ion an d 13

t each er s r eplied "n eg at iv e". A s a r esult on ly 38.1% of all th e r espon dent s ex pr es s ed

th at t h e 7th n at ion al curr icu lum did g ood influ ence on t h e cath olic r elig ion educat ion .

S o it m ay be n eeded t o do m or e act iv e ex perim ent t o act iv a t e c ath olic r elig ion

educat ion un der th e n ew 7th n at ion al curr icu lum . T o do this , ev ery sch ool h av e t o

try t o dev elop m or e div er s e pr ogr am s about t h e r elig iou s ex per iences an d r ecr u it th e

t each er on r elig ion educat ion . A n d als o CCE (T h e Com m itt ee on th e Cath olic

E ducat ion ) n eed t o dev elop t ex t book s , educat ion pr ogr am s an d t each er t r ain in g

pr ogr am s . T h en w e can m ak e th e c ath olic sch ool t o b e m or e cath olic sch ool.

K ey w or ds : th e 7th n at ion al curr icu lum , r elig ion educat ion , c ath olie r elig ion

educat ion , s ch ool aut on om y act iv ity .


